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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책을 읽기 전 페미니스트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 정확히는 일부 페미니스트를 지칭하는 가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 대학교 내에 같은 학과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군인일 당시에 그들은 소수의 군인의 행태를 보고 더럽다고 욕하거나 남자들은 열등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몇 명이 동조하는 것을 SNS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들이 문화적으로 억압받고 현재는 사회적 약자인 것은 인정하며 그것에 대한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것은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여성이 우월하고 남성들은 열등하다는 논리를 펼친다면 내 입장에서는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최근 EBS의 ‘까칠남녀’ 라는 프로그램이 폐지 되었다. 그것을 보고 아직 양성평등의 인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평등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너무 급진적인 사상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데 TV를 시청하는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일종의 보호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사상이 인정되기 전까지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그에 반해 페미니즘은 그리 급진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당연한 권리에 대한 운동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성 사회화를 반대하며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저자의 생각은 나도 동조를 한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자면 여성이지만 올곧고 직설적이며 당당한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성들도 세심하며 소극적인 사람들도 여럿 있다. 일종의 세뇌처럼 남성이니까 남성적이어야 한다, 여성이니까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구세대의 생각이며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직원 채용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성의 채용 비율이 적으며 이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비율로만 따지면 그런 것은 차별이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사내 문화가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는 풍조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차별이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나이와 직무 관련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경우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그것을 경력(장교, 부사관 등의 간부)이나 필수 사항(군필)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적 경험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항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본다. 남성이나 여성 둘 다 여기서 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아주 당연한 운동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나이지리아의 여성 권리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페미니스트는 여성에 대한 우월주의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한다는 저자의 생각도 흥미로웠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를 지칭하는 소수의 가짜 페미니스트에게 혹은 페미니즘에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